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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커플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서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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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본 연구는 미혼 커플이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각하는지(지각의 정확성), 

얼마나 긍정 편향 혹은 부정 편향되게 지각하는지(지향성 편향), 또 파트너의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지각

자의 동일한 의사소통 양식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지각의 유사성 편향)를 진실과 편향 모형(Truth and 

Bias Model; West & Kenny, 2011)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는 지각자의 철회 의사소통,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는 지각자의 비난 의사소통의 조절효

과와 성별 및 교제기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미혼 커플에게서 수집한 197쌍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고, SPSS 18의 혼합모형(Mixed Mod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 분석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모두 파트너의 비난과 철회를 지각할 때 지각의 정

확성은 유의하였다. 둘째, 파트너의 비난을 지각할 때는 남녀 모두 긍정 편향이 나타났고, 파트너의 철회

를 지각할 때는 여성이 남성의 철회를 지각할 때만 긍정 편향이 나타났다. 셋째, 남녀 모두 비난 및 철회

에서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유의하였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자의 

철회 및 비난을 각각 조절변인으로 포함했을 때, 남성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여전히 유의하였고, 여성

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파트너의 철회를 지각할 때 지각의 정확성과 지각의 유

사성 편향에서 남성의 비난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다섯째, 교제기간은 여성이 지각한 파트너의 철회에

서의 긍정 편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의 정확성이나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의 조절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였고, 연구의 의의, 상담 실제에 대한 함의, 연구의 제한점 및 후

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포함하였다. 

주요어 : 비난, 철회, 의사소통,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지각의 유사성 편향, 진실과 편향 모형, 미혼 커플,

성차, 교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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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비난하기 때문에 내가 철회하고, 

내가 철회하기 때문에 당신이 비난한다” 

(Johnson, 2004, p. 16).

Johnson(2004)은 커플의 행동은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한 사람이 철회하면 다른 한 사람은 과

도하게 요구하거나 비난하고, 이로 인하여 철

회자가 더 철회하는 상호작용이 커플의 전형

적인 불화 관계라고 하였다. 비난 및 철회 의

사소통은 임상적으로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도 지난 30여 년 동안 활발하게 연구된 주제

이다(Heavey, Layne, & Christensen, 1993; Schrodt, 

Witt, & Shimkowski, 2014). 커플의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

는 요구/비난-철회 의사소통을 하나의 패턴으

로 보고 연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몇몇 연

구자들은 요구/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

통을 각각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커플의 상호

작용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하

였다(Baucom, Atkins, Eldridge, McFarland, Sevier, 

& Christensen, 2011; Schrodt, et al., 2014; Siffert 

& Schwarz, 2010). 커플의 의사소통에 관한 또 

다른 연구는 자기 보고와 이에 대한 파트너의 

지각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

음을 제안하였다.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 대한 자기보고와 이에 

대한 파트너의 지각 간의 일치도는 높지 않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Christensen et al., 2006; 

Siffert & Schwarz, 2010).

본 연구에서는 미혼 커플이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얼마나 정

확하게 지각하는지(지각의 정확성: perceptual 

accuracy), 얼마나 긍정/부정 편향되어 지각하는

지(지향성 편향: directional bias), 또 지각하는 

사람의 유사한 의사소통 양식에 따라 얼마나 

편향되어 지각하는지(지각의 유사성 편향: 

perceptual similarity bias)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

실과 편향 모형(Truth & Bias Model: T&B 모형; 

West & Kenny, 2011)을 적용하였다. 이에 더하

여 이들 관계에서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는 지각자의 철회, 파트너의 철회 의

사소통을 지각할 때는 지각자의 비난 의사소

통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지각자의 비난 

및 철회가 상대방의 비난이나 철회를 지각하

는데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 하였다. 비난-철회 의사소통을 하나의 패턴

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파트너의 비난의 지각

에서 지각자의 철회를 독립변인으로, 파트너의 

철회의 지각에서 지각자의 비난을 독립변인으

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T&B 

모형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지각자의 비난 및 

철회를 조절변인으로 두고 파트너의 자기보고 

의사소통(실제 변인)과 자기 자신의 동일한 의

사소통(유사성 편향 변인)만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지각의 정확성과 지각의 편향에 상

대적으로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또한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에서 성별 및 교

제기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서 대개 여성은 요구/비난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또 남성

은 철회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umbad, Donnellan, Klump, & Burt, 

2011). 파트너에 대한 지각과 관련한 성차연구

에서는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고(Fletcher 

& Kerr, 2010; Thomas & Fletcher, 2003), 본 연구

에서는 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행연

구의 파트너에 대한 지각에서 교제기간의 조

절효과도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Decuyper, 

De Bolle, & De Fruyt, 2012; Letzring, Well & 

Funder, 2006; Fletcher & Kerr, 2010).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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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미혼커플에게서는 교제기간이 지각의 정

확성과 편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

펴보고자 하였다. 미혼 커플은 부부에 비해서 

관계에 관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려고 하고 또 긍정적

으로 지각함으로써 관계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조영주, 2017; Swann, De La Ronde, & 

Hixon, 1994). 이와 같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미혼 커플에게 적

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

비난 의사소통은 파트너를 비난하며 부정적

인 말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철회 

의사소통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피하고 파트너의 비난에 대해서 방어하고 상

호작용에서 철회하는 양식을 말한다(Christensen, 

1988; Eldridge & Christensen, 2002; Gottman & 

Silver, 2002).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임상적으

로도 또 학문적으로도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

에 관심을 가졌다(Schrodt, et al., 2014; Heavey, 

et al., 1993)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Johnson의 정

서중심치료, Gottman의 부부치료, 그리고 이를 

통합한 통합 커플치료 모형(Integrated Couple 

Therapy Model)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악

순환을 평가하고 이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으

로 변화시키는 것을 강조하였다(David, 2005; 

Gottman & Silver, 2002; Johnson, 2004). 구체적

으로 Johnson(2004)은 비난-비난, 비난-철회, 및 

철회-철회와 같은 부정적인 상호 작용의 악순

환 속에 있는 커플이 커플 치료를 통하여 자

신과 파트너의 애착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

고 수용함으로써,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효과

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Gottman

은 커플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의 의사소통 양식을 보인다고 하

면서, 이 요소를 의사소통 악화요인으로 명명

하였다(David, 2005; Gottman & Silver, 2002). 요

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 관한 임상적 관

심에 더하여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은 경험적

으로도 연구되었다.

Christensen과 Sullaway(1984)은 의사소통 패턴 

질문지(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요구-철회 의사소통 및 회피 의사소통을 포함

하였고, 이 중 요구-철회 의사소통은 관계의 

질을 가장 저해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요구-철회의 의사소통 패턴은 한 사

람은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고 상

대를 비난하거나 요구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대화에서 철회하는 상호작용 패턴을 말한다

(Christensen, Eldridge, Catta-Preta, Lim, & 

Samtagata, 2006). 엄밀히 말하자면 요구 의사

소통은 요구와 비난을 포함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합하여 요구 의사소통이

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ohnson(2004)이나 

Gottman 등(Gottman & Levinson, 1986; Gottman 

& Silver, 2002)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비난 의

사소통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비난 의사

소통에 관한 선행 연구는 제한적이며 요구 및 

비난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요구 의사소통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포함하여 관련 연구를 개관하였다.

우리나라 연구를 보면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은 관계적 특성이나 개인내적 요인과

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관계적 특

성은 관계만족이나 관계 갈등을 포함하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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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적 요인은 개인의 성인애착, 가치관, 관

계에 대한 신념,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을 포함

한다(김민성, 신희천, 2011; 이정은, 이영호, 

2000; 이종선, 권정혜, 2002; 이희윤, 조유현, 

2015; 장문선 김영환, 2012, 2013; 황민혜, 고재

홍, 2010). Schrodt 등(2014)은 Christensen(1987)의 

연구 이후 약 25년 간의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 관한 74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하

였다. 그들에 따르면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

소통에 관한 연구는 크게 다섯 가지의 요인과

의 관련성이 연구되었다. 다섯 가지 요인은 

(ㄱ)관계 만족이나 결혼 적응과 같은 관계적 

요인, (ㄴ)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안녕 

요인, (ㄷ)성격 요인이나 애착 유형과 같은 성

격 요인, (ㄹ)성별, 성역할 및 수입 등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ㅁ)대화 만족, 대화 유

연성 및 갈등 해결과 같은 의사소통 요인을 

포함한다. 메타 분석 결과, 요구/비난-철회 의

사소통은 인구학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에 

비해서 관계 요인 및 의사소통 요인과 더 큰 

관련이 있었다. 이에 더하여 그들은 효과크기

는 일반 집단에 비해서 임상집단이나 불화집

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과 관련된 인구

학적 요인 중에서 성차가 반복적으로 보고되

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요구/비난 의사소통

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남성은 철회 의사소통

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Humbad, et al., 

2011). 이러한 차이는 성역할 사회화의 차이, 

생리적 차이, 사회적 권력 차이 그리고 갈등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Caughlin & Scott, 2010; 

Schrodt, et al., 2014). 성역할 사회화 관점에 따

르면, 여성은 관계 중심적이고 자신을 드러내

도록 사회화되며, 남성은 자율적이며 과제 중

심적으로 사회화된다. 이러한 성역할 사회화

로 인하여 여성은 남성에게 관계 안으로 들어

오라고 요구하는 요구자가 되고 남성은 철회

자가 된다는 것이다(Schrodt, et al., 2014). 생리

적 차이의 관점에서 Gottman과 Levinson(1986)

은 갈등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생리적

으로 더 각성되므로 이러한 각성을 경험하지 

않기 위하여 남성은 갈등 상황에서 피하는 철

회자가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구조 이론(Social 

Structural Theory)에서는 성차를 사회적 권력의 

차이로 보았는데, 대개 권력이 약한 여성은 

변화를 요구하고 권력을 가진 남성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철회한다는 것이다

(Caughlin & Scott, 2010; Christensen & Heavey, 

1990). 마지막으로, 갈등 구조 관점에서는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갈등이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비난하거나 요구하는 요

구자와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논의를 피하는 

철회자가 달라진다고 보았다(Holly, 2010; 

McGinn, McFarland, & Christensen, 2009).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과 관련된 대부

분의 경험적 연구는 요구/비난-철회 의사소통

을 하나의 패턴으로 두고 연구하였다. 즉, 커

플 내에서 한 사람이 요구하거나 비난하면 다

른 한사람은 철회하고, 이에 대해 요구자는 

더 비난하거나 요구하게 되고, 다시 철회자는 

더 철회하는 상호작용 방식으로 요구/비난-

철회 패턴을 커플 수준의 현상으로 보았다

(Christensen, 1987, 1988). 몇몇 연구자들은 요구

-철회 의사소통 패턴 연구뿐만 아니라 요구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을 각각 나누여 연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Baucom, 

et al., 2011; Schrodt, et al., 2014; Siffert & 

Schwarz, 2010). 이렇게 함으로써 커플의 역기

능적 의사소통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고(Siffert & Schwarz, 2010), 요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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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의 상대적 중요

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Schrodt, et al., 2014), 

개인 내의 요구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 간

의 상관이나 이들 관계에서 성 차이를 보다 

면밀하게 살필 수 있다(Baucom, et al., 2011). 

구체적으로 Vogel과 Karney(2002)는 요구/비

난-철회 의사소통 패턴에서는 한 사람의 비난 

및 요구 의사소통이 많아질수록 다른 한 사람

의 철회 의사소통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지

만, 실제 관찰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지

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각 배우자의 요

구 행동 간에 또 철회 행동 간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다. 즉, 관계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커플은 요구/비난-철회 행동 패턴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만족감을 느끼는 커플은 

두 사람이 모두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요구 및 철회 행동에서 파트너 간 상

관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Klinetob과 Smith 

(1996)는 배우자 간의 요구/비난 행동과 철회 

의사소통의 관계를 타임 시리즈 분석을 사용

하여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어떤 커플

은 사람이 비난하거나 요구할 때 다른 한 사

람은 철회하고, 한 사람이 철회하면 다른 한 

사람은 비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을 보였다. 

이러한 방식은 요구/비난-철회 의사소통 패턴

에서 제안하는 상호작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어떤 커플의 경우는 요구/비난 및 철회 행동

이 파트너의 행동과는 관련 없이 나타나기도 

했고, 어떤 커플의 경우는 한 배우자만 영향

을 받기도 했다. Siffert와 Schwarz(2010)는 부부

의 요구 및 철회 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

계를 연구하면서, 요구/비난-철회 의사소통 패

턴과 함께 요구 행동과 철회 행동을 각각 살

펴보았다. 그들의 연구 결과 요구/비난-철회 

의사소통 패턴을 포함한 구조방정식모형에 비

해서 요구/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을 

각각 나누어 포함한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가 더 우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커플 내 한 사람의 요구/비난과 다른 한 사람

의 철회 간에 상관이 있었고, 한 사람 내의 

요구와 철회 간에도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

고하였다. Caughlin과 Vagelisti(1999)도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 요구/비난 의사소통

과 철회 의사소통이 모두 높았다고 보고하였

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의 패턴과 함께 이들을 각각 독

립적으로 측정하여 연구함으로써 커플의 요구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과 관련된 상호작용을 

보다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구/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각각 측정

하여 연구할 필요성은 요구/비난-철회 의사소

통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와 관련해서

도 살펴볼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도구는 

Christensen과 Sullaway(1984)이 개발한 의사소통 

패턴 질문지의 요구-철회 하위척도인데, 커플

은 각각 자기요구/비난-파트너 철회와 파트너 

요구/비난-자기 철회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성 커플인 경우에 여성의 자기요구/비난-파

트너 철회와 남성의 파트너 요구/비난-자기 철

회를 합하여 여성요구/비난-남성철회 점수를 

산출하기도 한다. 이 때 자기 자신의 의사소

통 양식에 대한 자기보고와 이에 대한 파트너

의 지각의 간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합산되는 제한점을 가진다. Christensen 등(2006)

의 연구에서 여성요구–남성철회의 파트너 간 

상관은 .45, 남성요구-여성철회의 파트너 간 

상관은 .58로 이들 간의 일치도가 높지 않다

고 보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Siffert와 Schwarz(2010)는 요구 및 철회 의사

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갈등해결스타일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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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Resolution Styles Inventory; Kurdek, 

1994)의 하위요인 중에서 부정, 호전성 및 공

격성을 측정하는 갈등 관여 요인과 철회 요인

을 사용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도 자기보고

와 파트너의 지각 간의 상관은 .44에서 .57로 

일치도가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요구/비

난 및 철회 의사소통 연구에서 자기 보고와 

파트너의 지각의 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

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파트너를 정확

하게 지각하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파

트너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편향되어 지

각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자신과 유사한 방

식으로 편향되어 지각하기도 한다(Fletcher & 

Kerr, 2010; Murray, Holmes, Bellavia, Griffin, & 

Dolderman, 2002; West & Kenny, 2011). West와 

Kenny(2011)는 이러한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포함한 T&B 

모형을 제안하였다. T&B 모형은 커플 관계에

서 자기와 파트너의 특성이 두 사람의 관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기-상대방 상

호의존모형(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Kenny, Kashy, & Cook, 2006)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West & Kenny, 2011).

지각의 정확성은 실제에 근거하여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관찰자의 평정이나 행동하는 사람의 

자기보고를 실제의 기준으로 보았다. 대개는 

이러한 실제 변인과 실제에 대한 지각 간의 

상관을 지각의 정확성으로 본다(Fletcher & 

Kerr, 2010; West & Kenny, 2011). 선행 연구에

서 지각의 정확성을 지각의 형태 정확성과 지

각의 수준 정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

도 하였다(조영주, 2017; Decuyper, et al., 2012). 

지각의 형태 정확성은 실제 자기보고와 이에 

대한 파트너의 지각 간의 상관을 말하며, 지

각의 수준 정확성은 둘 간의 차이를 말한다

(조영주, 2017; Decuyper, et al., 2012). 본 연구

에서는 T&B 모형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실제 

자기보고와 이에 대한 파트너의 지각 간의 상

관을 지각의 정확성으로, 실제 자기보고와 이

에 대한 파트너의 지각의 차이를 지향성 편향

으로 구분하였다. Fletcher & Kerr(2010)는 메타

분석에서 지각의 정확성의 효과크기를 산출하

였는데, 공격성이나 비난과 같이 부정적인 태

도, 신념, 행동에 대한 지각의 정확성의 효과

크기는 .51이었으며, 사랑이나 용서와 같은 긍

정적 태도, 신념, 행동의 지각의 정확성의 효

과 크기는 .40라고 보고하였다.

지각의 편향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

는데, West와 Kenny(2011)는 지향성 편향과 지

각의 유사성 편향을 포함한 두 가지 형태의 

편향을 제안하였다. 지향성 편향은 실제 보고

에 비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

우쳐서 지각하는 것으로 지각의 정확성과는 

독립적으로 나타난다. 즉, 한 사람의 자기 보

고와 이에 대한 파트너의 지각 간의 상관과 

별개로, 파트너에 대한 지각은 파트너의 자기 

보고에 비해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

고 유의한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Fletcher와 

Kerr(2010)에 의하면 지각되는 파트너의 특질

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긍정 편향이 일어나기

도 하고 부정 편향이 일어나기도 한다. 즉, 파

트너의 성격 특성, 파트너의 의도나 정서 상

태의 인식, 과거 사건이나 관계에 대한 기억,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예측에서는 긍정 편향

이 일어나는 반면, 파트너의 신념, 태도 및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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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같이 상호작용과 관련된 특질에서는 부

정 편향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들은 파트너

의 성격적 특질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했을 때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는 반

면, 상호작용와 관련된 특질인 파트너의 용서

나 비난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관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상호작용 특질을 긍정적으로 지각

했을 때 파트너나 관계에 대해 덜 민감하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호작용과 관련된 특

질은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Overall, Fletcher와 Kenny(2012)는 실험 연구에서 

커플 중 한 사람이 파트너에게 파트너가 변했

으면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화자는 파트너를 배려한 정도

를 평정하고, 이야기를 듣는 청자는 파트너의 

배려에 대한 지각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들

의 연구 결과, 화자가 배려했다고 보고한 것

에 비해서 청자가 파트너의 배려를 더 낮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의 편향 중 다른 하나인 지각의 유사성 

편향(Decuyper, et al., 2012)은 파트너의 특성을 

지각할 때 지각하는 사람의 유사한 특성의 영

향으로 인하여 지각이 편향되는 것을 말한다.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지각하는 사람이 자신

의 특성을 파트너에게 투사하여 자기 자신에 

비추어서 파트너를 지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West와 Kenny(2011)는 이를 편향 변인이라고 

하였다. 파트너를 자신과 유사하게 지각함으

로써, 지각하는 사람은 이해받는다고 느끼고 

파트너와 연결된 느낌을 갖게 된다(Murray et 

al., 2002).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지각의 정확

성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을 가진다. 한편으

로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높을 때 파트너를 

부정확하게 지각함으로써 지각의 정확성이 낮

아질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지각하는 사

람과 파트너가 실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지각의 정확성을 높여 파트너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Kenny & Acitelli, 2001; West & Kenny, 2011).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에서 성별과 교제기간의

조절효과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

사성 편향에서 성별과 교제기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

었지만 그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Thomas와 

Fletcher(2003)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관계 중

심적으로 사회화 되고 관계나 심리 내적인 면

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파트너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향

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Hall(1984)은 여성

이 남성에 비해 지각의 정확성이 높기는 하지

만 남성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 파트너를 정확하게 지각하기 어

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를 상쇄시킴으로써 성차가 나타나지 않을 수

도 있다고 보았다. Fletcher와 Kerr(2010)도 메타 

분석을 통하여 성별에 따라 지각의 정확성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

다. 그들은 지각의 정확성은 지각 능력 보다

는 동기와 관련이 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는 남녀가 유사하다고 하였다. 지향

성 편향과 관련해서 Fletcher와 Kerr(2010)는 상

호작용 특질에서 여성에게서 부정 편향이 크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따

르면, 관계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여성은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적 비용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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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파트너의 자기보고에 비해서 파트너의 

특질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이다.

지각의 정확성 및 편향에서 교제 기간의 조

절효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 있다. 

교제 기간의 조절효과가 있다고 보는 입장에

서는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파트너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기 때문에 지각의 정

확성은 높아지고 지향성 편향이나 투사로 인

한 지각의 유사성은 편향은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Decuyper, et al., 2012; Letzring, et al., 

2006). Gagné와 Lydon(2003)은 남성은 관계의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캐주얼한 관계를 맺는 

반면 관계 중심적인 여성은 초기에도 관계를 

잘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관

계 초기에 긍정 편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

다고 하였다. Fletcher와 Kerr(2010)도 관계 초기

의 열정적 사랑의 단계에서는 파트너를 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동반자적 사랑의 단계에

서는 이러한 경향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가정하

였으나, 실제 그들의 연구에서는 교제기간은 

지각의 정확성 및 지향성 편향과 유의한 관련

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지각의 정확성은 

교제 기간 보다는 헤어진다거나 동거를 시작

한다거나 혹은 결혼을 결정한다든가 하는 주

요한 관계의 변화 시기에 높아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과 관련하

여 성별과 교제기간의 조절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이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미혼 커플(A-B)이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지각하는 사람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 성

별 및 교제기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지각의 정확성: A의 자기보고 비난

이 높을수록 B가 지각한 A의 비난이 높을 것

이다. 마찬가지로 A의 자기보고 철회가 높을

수록 B가 지각한 A의 철회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지향성 편향: A의 자기보고 비난 

및 철회에 비해서 B가 지각한 A의 비난 및 

철회가 각각 높게 나타나, 부정 편향의 경향

을 보일 것이다. 

가설 3. 지각의 유사성 편향: B의 자기보고 

비난이 높을수록 B가 지각한 A의 비난이 높

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B의 자기보고 철회가 

높을수록 B가 지각한 A의 철회가 높을 것이

다.

가설 4. 비난-철회 조절효과: B의 철회는 B

가 A의 비난을 지각할 때 보이는 지각의 정확

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조

절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B의 비난은 B가 A의 

철회를 지각할 때 보이는 지각의 정확성, 지

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5. 교제기간의 조절효과: 교제기간은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

성 편향을 조절할 것이다.

가설 6. 성별의 조절효과: 성별은 지각의 정

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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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자료수집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트 

중인 커플을 대상으로 한 설문 자료1) 중 인구

통계학적 변인,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지각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사용하였다. 전체 설문 

자료는 임의 표집 하였는데, 설문 조사자2)가 

자신이 속한 학교, 직장 및 교회 등의 집단에

서 미혼 커플에게 설문을 배포하고 수거하였

다. 또한 지인을 통하여 그들 주변의 미혼 커

플에게 설문을 배포, 수거하는 일종의 눈덩이 

표집을 사용하였다. 설문 참가자에게 제공한 

설문 봉투에는 두 개의 설문지, 설문 동의서

와 보상으로 수첩 두개를 포함하였다. 두 개

의 설문지에는 커플 인식을 위하여 동일한 코

드 번호를 미리 기입하였고, 설문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설문 조사 시 주의 사항 

및 비밀 보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였다. 커

플 중의 한 사람이 설문 봉투를 받아서 동의

서, 설문지와 보상 수첩 중 각각 하나를 파트

너에게 주도록 하였다. 커플이 각각 설문에 

응답한 다음, 작성한 설문지를 각각 설문 조

사자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설문 봉투를 받은 

사람이 모아서 전달하기도 하였다. 거리상의 

문제로 지필 설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온

라인 설문 주소를 알려 주고 온라인 상

(https://ko.surveymonkey.com)에서 응답하도록 하

였다.

1) 전체 설문 자료 중 일부는 김미정, 조영주(2017)

와 조영주(2017)에서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2)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한 김미정에게 감사드린

다.

연구대상

성실하게 응답한 200쌍의 미혼커플의 자료 

중에서, Mahalanobis 거리를 이용하여(Tabachnick 

& Fidell, 2007) 확인한 3쌍의 극단치를 제외하

였고(χ2(8)=26.13, p<.001), 197쌍의 자료가 분

석에 포함되었다. 남성의 나이는 평균이 26.50

세(표준편차=4.62)였고, 여성의 나이는 평균 

24.99세(표준편차=4.13)였고, 교제 기간은 평균 

20.87개월(표준편차=23.95)이었다. 최종 학력별

로, 남성은 고졸이 11명(5.6%), 대학생이 70명

(35.5%), 대졸이 105명(53.3%), 대학원 이상이 

11명(5.6%)이었고, 여성은 고졸이 12명(6.1%), 

대학생이 60명(30.8%), 대졸이 97명(49.0%), 대

학원 이상이 28명(14.1%)이었다. 직업별로 남

성은 직장인이 103명(52.2%), 대학(원)생이 73

명(37.1%), 무직이 7명(3.6%), 기타가 12명

(6.1%), 무응답이 2명(1.0%)이었고, 여성은 직장

인이 94명(47.7%), 대학(원)생이 72명(36.5%), 무

직이 10명(5.1%), 기타가 21명(10.7%)이었다. 

측정도구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척도

본 연구에서는 미혼 커플의 비난 의사소통

과 철회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서 권윤아

와 김득성(2008)이 개발한 부부간 역기능적 의

사소통 행동척도를 미혼 성인에 맞게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척

도는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비난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서 비난 하위척도를 사용하였고, 철회 의

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냉담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비난은 파트너를 비난하고 부정

적인 말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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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에게 ‘당신은 항상, 또 문제’ 라는 식

으로 말한다‘), 냉담은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

며 파트너에게 집중하지 않는 태도이다(예를 

들면, ’굳은 표정으로 침묵한다‘). 역기능적 의

사소통 행동척도는 갈등이 있을 때, 각 문항

에 해당하는 행동을 상대 파트너에게 했는지

를 Likert식 5점 척도로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비

난과 냉담은 각각 5문항과 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난 및 철회 의

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파트너의 비난 및 철

회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문항에 

해당하는 행동을 파트너가 얼마나 했는지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때, 점수가 높을수록 

파트너가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권윤아와 김

득성(2008)의 연구에서 내적신뢰도(Cronbach's α)

는 비난 및 냉담이 각각 .85와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신뢰도(Cronbach's α)는 자기 보

고 비난 및 냉담이 .84와 .84였고, 지각된 파트

너의 비난 및 냉담은 .83과 .77.이었다.

분석방법

사전분석에서는 기술분석과 상관분석을 실

시하여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

도 및 주요 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비

난 및 철회 의사소통 지각에서 지각의 정확성

과 편향에 관한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West

와 Kenny(2001)의 T&B 모형을 적용하였다. 

T&B 모형은 커플 관계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하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의 

한 형태이다(West & Kenny, 2011). 커플의 자료

를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적용하여 분석

할 때 주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과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을 사용

하는데(Kenny,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커

플의 구성원을 커플이라는 집단에 내재된 개

인으로 보는 다층모형을 활용하였다. 다층모

형은 조절변인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는

데 효과적이며(Kenny, et al., 2006), 하나의 모

형 안에서 지각의 정확성과 지각의 유사성뿐

만 아니라 지향성 편향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같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West & Kenny, 

2011),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는데 적절한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층모형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통계 프로

그램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Kenny 등

(2006)이 제안한 프로그램 중 SPSS 18의 혼합

모형(Mixed Model) 절차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하나의 커플이 동일한 고유번호를 가진 개인

별 자료로 전환하였고, 실제 변인(파트너의 자

기보고), 유사성 편향 변인 및 파트너에 대한 

지각은 모두 실제 변인 값의 평균으로 평균 

중심화하였다(West & Kenny, 2001). 이에 더하

여,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

사성 편향의 추정치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

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성차 검증을 위한 명령

문을 포함하였다. 

첫 번째 다층모형 분석은 직접 지각의 정확

성과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지각된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를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상수

는 지향성 편향을, 실제 변인의 추정치는 직

접 지각의 정확성을 나타내며, 유사성 편향 

변인의 추정치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나타

낸다. 직접 지각의 정확성에 더하여 간접 지

각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 지각의 정확성을 산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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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유사성 편향 변인을 준거변인으로 하

고 실제 변인을 예언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첫 번째 혼합모형 분석에

서 유사성 편향 변인의 지각된 변인에 대한 

추정치와 회귀분석에서 실제 변인의 유사성 

편향 변인에 대한 회귀 계수를 곱한 값이 간

접 지각의 정확성이 된다. 이 때 간접 지각의 

정확성의 유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

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의사소통(종속변

인이 비난일 때는 지각하는 사람의 철회, 종

속변인이 철회일 때는 지각하는 사람의 비난)

과 교제기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두 번째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조절변인, 실제변인과 조절변인 간의 

상호작용항 및 유사성 편향변인과 조절변인 

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두 개의 조절변인을 포함하였는데, 첫 번째 

조절변인으로 파트너의 비난을 지각할 때는 

지각하는 사람의 철회를, 파트너의 철회를 지

각할 때는 지각하는 사람의 비난을 포함하였

고, 두 번째 조절변인으로는 교제기간을 포함

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조절변인을 평균 중심화하였다(서영석, 2010; 

Frazier, Tix, & Barron, 1986). 종속변인에 대한 

조절변인, 정확성 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

용 및 유사성 편향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

용 항의 추정치는 각각 조절변인이 지향성 편

향, 지각의 정확성,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얼마나 조절하는지를 의미한다(Overall, et al,, 

2012; West & Kenny, 2011). 지각의 정확성과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 조절변인의 효과가 

유의한 경우에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 검증을 하였다. 구체

적으로, Preacher, Curran과 Bauer(2006)가 제안한 

절차를 따라 조절변인이 각각 ±1 표준편차일 

때 회귀식의 기울기와 기울기의 유의도를 산

출하였다.

결  과

사전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

도 및 첨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교제기간을 

제외한 주요 변인의 왜도는 절대값의 범위가 

.09에서 .74(표준오차=.17)로 2이하였고, 첨도

의 절대값의 범위는 .13에서 1.00(표준오차

=.35)으로 7이하였기 때문에, 연구 자료의 분

포의 정상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West, Finch, & Curran, 1995). 교제기간은 왜도

는 3.28, 첨도가 14.49였고, 이를 정상분포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제곱근 변환을 하였다. 제

곱근 변환 후에는 왜도와 첨도가 각각 1.19와 

2.64였고, 분석에서는 교제기간의 변환값을 사

용하였다.

표 1에는 주요 변인간의 상관이 포함되어 

있다. 교제기간은 남성의 철회, 여성의 비난 

및 철회와 남녀가 지각한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와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었다(ps<.05). 남

성의 비난은 여성이 지각한 남성의 비난 및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비난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r=.48, p<.001; r=.59, p<.001). 남성의 

철회도 여성이 지각한 남성의 철회 및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철회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r=.46, p<.001; r=.37, p<.001). 여성의 비난도 

마찬가지로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비난 및 여

성이 지각한 남성의 비난과 유의한 상관이 있

었으며(r=.52, p<.001; r=.34, p<.001),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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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도 남성이 지각한 여성의 철회 및 여성이 

지각한 남성의 철회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r=.39, p<.001; r=.19, p<.05). 남성의 비난은 

여성의 비난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반면

(r=.32, p<.001), 남성의 철회는 여성의 철회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03, p>.05). 

주요 분석

친밀한 관계에서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

각의 유사성 편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PSS 혼

합모형 분석 기법을 사용한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추정치는 표 2의 상단에 제시되어 

있다. 지향성 편향은 남녀 모두 부적으로 파

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더 낮게 지각하는 긍

정 편향3)으로 나타났고(남지각: 추정치=-.36, 

t=-8.37, p<.001; 여지각: 추정치=-.29, t=-5.01, 

p<.001),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t=1.04, p> 

.05).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에 대한 직접 지

각의 정확성도 남녀 모두 유의하였고(남지각: 

추정치=.33, t=6.61, p<.001; 여지각: 추정치

=.40, t=6.34, p<.001),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t=.91, p>.05). 지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비난 

의사소통을 투사하여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

을 지각하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도 남녀 모두 

3) 본 연구에서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부적(-)인 지향

성 편향은 파트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낮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긍정 편향으로, 통계적으로 

정적(+)인 지향성 편향은 부정 편향으로 해석하

였다. 통계적 기술과 해석의 구분을 위하여 통계

적 기술에서는 ‘부적’ 혹은 ‘정적’으로 표기하였

고, 해석에서는 각각 ‘긍정 편향’ 혹은 ‘부정 편

향’으로 표기하였다.

1 2 3 4 5 6 7 8 9

1.교제기간 -

자기보고

2.남성 비난 .25*** -

3.남성 철회 .11 .42*** -

4.여성 비난 .15* .32*** .36*** -

5.여성 철회 .17* .26*** .03 .40*** -

파트너 지각

6.남성지각 여성비난 .23** .59*** .53*** .52*** .22** -

7.남성지각 여성철회 .24** .65*** .37*** .28*** .39*** .57*** -

8.여성지각 남성비난 .25*** .48*** .14 .34*** .39*** .34*** .36*** -

9.여성지각 남성철회 .26*** .30*** .46*** .54*** .19* .41*** .15* .52*** -

평균 4.04 2.25 2.01 2.39 2.40 1.95 2.11 2.02 2.02

표준편차 2.13 .95 .87 .91 .86 .82 1.03 .93 .93

왜도 1.19 .38 .62 .09 .41 .55 .72 .68 .74

첨도 2.64 -.63 -.13 -1.00 -.27 -.49 -.29 -.46 -.15

주. N=197. 교제기간은 변환값임. *p<.05, **p<.01, ***p<.001.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주요 변인 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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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였고(남지각: 추정치=.41, t=8.59, p< 

.001; 여지각: 추정치=.21, t=3.24, p<.01), 남성

이 여성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2.42, p<.05). 직접 지각의 정확성에 더하여 

지각하는 사람의 비난 의사소통을 매개한 간

접 지각의 정확성도 유의하였다. 남성이 여성

의 비난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남성의 비난 

의사소통을 매개한 간접 지각의 정확성은 .14 

(.33*.41, Sobel’s z=4.08, p<.001)로 전체 정확성

의 25.5%였고, 남성의 비난 의사소통에 대한 

여성의 지각의 정확성에서 여성 자신의 비난 

의사소통을 매개한 간접 지각의 정확성은 .07 

(.31*.21, Sobel’s z=2.65, p<.01)로 전체 정확성

의 14.9%였다.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지향

성 편향, 지각의 정확성 및 지각의 유사성 편

향에서 지각하는 사람의 철회 의사소통과 교

제기간의 조절효과는 표 2의 하단에 제시되어 

있다. 지각하는 사람의 철회 의사소통은 파트

너의 비난을 지각할 때 보이는 긍정 편향의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지

각하는 사람이 철회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

수록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높게 지각하

였고(남지각: 추정치=.24, t=4.40, p<.001; 여지

각: 추정치=.27, t=3.72, p<.01), 이 때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t=.31, p>.05). 지각의 정확성

과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 지각하는 사람의 

철회와 교제기간의 조절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지각하는 사람의 철회와 교제기간을 

고려했을 때 지각의 정확성은 남녀 모두 유의

종속변인 독립변인
남성의 지각 여성의 지각 성차

추정치
/계수

표준
오차 t 추정치

/계수
표준
오차 t t

지각된

파트너의

비난

상수 -.36 .04 -8.37*** -.29 .06 -5.01*** 1.04

파트너 비난(실제 변인) .33 .05 6.61*** .40 .06 6.34*** .91

지각자 비난(유사성편향 변인) .41 .05 8.59*** .21 .07 3.24** -2.42*

자신의

비난

상수 -.09 .07 -1.46 .09 .06 1.49

파트너의 비난 .33 .07 4.71*** .31 .07 4.71***

지각된

파트너의

비난

상수 -.30 .05 -6.25*** -.32 .06 -5.12*** -.24

지각자 철회 .24 .06 4.40*** .27 .07 3.72*** .31

교제기간 .02 .02 .98 .04 .03 1.50 .63

파트너 비난(실제 변인) .27 .05 5.33*** .38 .07 5.55*** 1.30

파트너 비난*지각자 철회 .03 .05 .59 -.10 .07 -1.43 -1.50

파트너 비난*교제기간 .03 .03 1.26 -.01 .03 -.17 -.93

지각자 비난(유사성편향 변인) .32 .05 6.10*** .10 .07 1.35 -2.50*

지각자 비난*지각자 철회 -.05 .05 -.99 -.01 .07 -.10 .49

지각자 비난*교제기간 -.02 .02 -1.30 .04 .03 1.05 1.58

주. N=197. *p<.05, **p<.01, ***p<.001.

표 2. 파트너의 비난의 지각에서 지향성 편향, 지각의 정확성과 지각의 유사성 편향 및 지각자의 철회와 교제

기간의 조절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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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남지각: 추정치=.27, t=5.33, p<.001; 여

지각: 추정치=.38, t=5.55, p<.001). 지각의 유

사성 편향은 지각자가 남성인 경우는 여전히 

유의했고(추정치=.32, t=6.10, p<.001), 지각자

가 여성인 경우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으며

(추정치=.10, t=1.35, p>.05), 남성이 여성에 비

해서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t=-2.50, p<.05).

다음으로,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나타나는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표 3의 상단에 제시되어 있다.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의 지각에서 남성의 지향성 편향은 

유의하지 않았고(추정치=-.09, t=-1.48, p>.05), 

여성의 지향성 편향은 유의하였다(추정치=-.13, 

t=-2.06, p<.05).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에 대

한 직접 지각의 정확성은 남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남지각: 추정치=.46, t=6.29, p<.001; 

여지각: 추정치=.49, t=7.33, p<.001),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t=.32, p>.05). 지각하는 사람

의 철회 의사소통이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

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

도 남녀 모두 유의하였고(남지각: 추정치=.43, 

t=5.95, p<.001; 여지각: 추정치=.19, t=2.78, 

p<.01),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지각의 유사성 편

향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t=-2.45, 

p<.05).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의 지각에서 지

각하는 사람의 철회 의사소통을 매개한 간접 

지각의 정확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철회 의사

소통에 대한 남성의 간접 지각의 정확성은 유

종속변인 독립변인
남성의 지각 여성의 지각 성차

추정치
/계수

표준
오차 t 추정치

/계수
표준
오차 t t

지각된 

파트너의

철회

상수 -.09 .07 -1.48 -.13 .09 -2.06* -.30

파트너 철회(실제 변인) .46 .07 6.29*** .49 .07 7.33*** .32

지각자 철회(유사성편향 변인) .43 .07 5.95*** .19 .07 2.78** -2.45*

자신의

철회

상수 -.20 .06 -3.24** .20 .06 3.20**

파트너 철회 .03 .07 .46 .03 .07 .46

지각된

파트너의

철회

상수 -.05 .06 -.88 -.15 .06 -2.39* -1.15

지각자 비난 .45 .07 6.73*** .41 .07 6.10*** -.37

교제기간 .03 .03 .98 .09 .03 3.12** 1.45

파트너 철회(실제 변인) .26 .06 4.14*** .31 .07 4.74*** .60

파트너 철회*지각자 비난 .22 .06 3.65*** .02 .07 .27 -2.24*

파트너 철회*교제기간 -.03 .03 .32 .05 .03 1.68 1.93

지각자 철회(유사성편향 변인) .21 .07 3.18** .00 .07 .00 -2.21*

지각자 철회*지각자의 비난 -.12 .02 -2.02* -.04 .07 -.59 .92

지각자 철회*교제기간 -.04 .03 -1.24 -.01 .03 -.21 .74

주. N=197. *p<.05, **p<.01, ***p<.001.

표 3. 파트너의 철회의 지각에서 지향성 편향, 지각의 정확성과 지각의 유사성 편향 및 지각자의 비난과 교제

기간의 조절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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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않았고(매개효과=.01, Sobel’s z=.42, 

p=.67), 남성의 철회 의사소통에 대한 여성의 

간접 지각의 정확성도 유의하지 않았다(매개효

과=.01, Sobel’s z=.42, p=.68).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지향

성 편향, 지각의 정확성 및 지각의 유사성 편

향에서 지각하는 사람의 비난 의사소통과 교

제기간의 조절효과는 표 3의 하단에 제시되어 

있다. 남녀 모두 비난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

할 때, 철회의 지각에서 나타나는 긍정 편향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남지각: 추정

치=.45, t=6.73, p<.001; 여지각: 추정치=.41, 

t=6.10, p<.001),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t= 

-.37, p>.05). 교제 기간은 남성이 여성의 철회

를 지각할 때의 지향성 편향을 조절하지는 못

했지만(추정치=.03, t=.98, p>.05), 여성은 남성

의 철회를 지각할 때의 긍정 편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정치=.09, t=3.12, p<.01). 

파트너의 철회에 대한 지각의 정확성에서 

지각하는 사람의 비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는 

지각하는 사람이 남성인 경우에만 유의하였고

(추정치=.22, t=3.65, p<.001), 지각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며(추정치= 

.02, t=.27, p>.05), 성차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t=-2.24, p<.05). 여성의 철회에 대한 남성

의 지각의 정확성에서 남성의 비난 의사소통

의 조절효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남성이 비난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할 때는 여성의 철회에 대한 남성의 

지각의 정확성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b=.04, 

t=.47, p=.64), 남성의 비난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 때는 여성의 철회에 대한 남성의 지각

의 정확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b=.47, t=5.80, p<.001). 파트너의 철회를 

지각할 때 나타나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 

지각하는 사람의 비난의 조절효과도 지각하는 

사람이 남성인 경우에만 유의하였고(추정치= 

-.12, t=-2.02, p<.05), 이는 그림 2에 제시하였

다.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 남성이 비난 의사

소통을 적게 사용할 때에는 지각의 유사성 편

향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반면(b=.33, t=3.63, 

p<.001), 남성이 비난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 

때는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b=.09, t=1.01, p=.32). 교제기간

은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의 지각에서 지각

의 정확성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유의하게 

그림 1. 여성의 철회에 대한 남성의 지각의 정확성

에서 남성의 비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그림 2. 여성의 철회에 대한 남성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 남성의 비난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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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미혼 커플이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얼마나 정확

하게 지각하는지, 얼마나 긍정 편향 혹은 부

정 편향되어 지각하는지, 또 지각하는 사람의 

유사한 의사소통 양식에 따라 얼마나 편향되

어 지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이

들 관계에서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지각

할 때는 지각자의 철회, 파트너의 철회 의사

소통을 지각할 때는 지각자의 비난 의사소통

의 조절효과와 성별 및 교제기간의 조절효과

를 살펴보았다.

가설과 관련된 논의에 앞서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의 측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자 한

다.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연구

의 대부분은 비난-철회 의사소통 패턴을 묶여

서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난 의사소

통과 철회 의사소통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 

사람이 비난하면 다른 한 사람은 철회하는 비

난-철회 의사소통 패턴과 일관되게, 한 사람의 

비난 의사소통과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 간

에는 관련이 있었다. 이에 더하여, 남녀 각자

의 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 간에 관련

이 있었고, 이는 한 개인 내에서도 비난과 철

회의 두 가지 의사소통 양식이 공존함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 요구/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이 

모두 높았다고 보고한 Caughlin과 Vagelisti 

(199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성차에 대한 

갈등구조관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역기

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커플은 비난을 하는 사

람과 철회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되는 문제에 따라서 비난하는 

사람과 철회하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Holly, 

2010; McGinn, et al., 2009). 이로 인하여 전체

적으로는 개인 내의 비난과 철회가 둘 다 높

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남성의 

비난과 여성의 비난 간에도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커플 내에서는 비난-철회 의사소통 패턴

뿐만 아니라 비난-비난 의사소통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의사소통 패턴임을 시사한다. 황

민혜와 고재홍(2010)도 부부 중 한 사람이 비

난 의사소통을 사용하면 다른 한 사람도 비

난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Noller와 White(1990)은 Christensen과 Sullaway 

(1986)의 의사소통 질문지에서 추가적으로 상

호 비난하고 위협하며 압력을 가하는 강압

(coercision) 요인을 도출하고, 상호 비난 의사소

통의 주요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한 방식임

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가설과 관련한 결과를 논의하고

자 한다. 가설 1에서는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

통이나 철회 의사소통의 지각에서 지각의 정

확성이 유의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이는 지

지되었다. 즉, 자기보고 비난 및 철회가 각각 

높을수록 파트너도 이를 높게 지각하였는데, 

이 때 지각의 정확성에서 유의한 성차는 나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한 관계에서 

파트너의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기는 남녀

에게서 유사한 정도로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볼 수도 있다. 혹은 Hall(1984)이 주장한 

바와 같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확하게 지

각하지만, 남성의 자기개방 수준이 낮아서 여

성의 지각의 정확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성차

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추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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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자기개방 등을 포함하여 연구함으로써 

이를 지각의 정확성에서 성차를 명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파트너의 자기보고 

비난 및 철회와 이에 대한 지각 간의 상관은 

.39에서 .52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Fletcher & Kerr, 2010; Siffert & Schwarz, 2010)

의 결과와 유사하다. 나아가서 지각하는 사람

의 비난과 철회 및 교제기간을 고려했을 때에

도 지각의 정확성의 효과크기도 .26에서 .38로 

여전히 유의하였다. 그러나 파트너의 비난과 

철회에 대한 지각이 지각의 정확성으로 설명

되지 않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지각의 정확성에 더하

여 간접 지각의 정확성을 산출하였다. 지각의 

유사성 편향으로 인하여 파트너에 대한 지각

이 부정확해 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지각의 유사성 편향은 파트너의 유사한 특성

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도 있

다(Kenny & Acitelli, 2001; West & Kenny, 2011). 

비난 의사소통의 지각에서 간접 지각의 정확

성은 남녀 모두 유의하였고, 철회 의사소통의 

지각에서 간접 지각의 정확성은 남녀 모두 유

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난 의사소통

과 철회 의사소통의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

이 모두 부정적인 의사소통 양식이기는 하지

만, 비난 의사소통은 비난이나 변화의 요구 

등으로 비난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상

대적으로 많이 표현되는 반면, 철회 의사소통

은 침묵하고 반응하지 않는 양식으로 철회하

는 사람의 사고나 정서가 적게 드러난다. 즉, 

파트너가 비난 의사소통을 사용할 때는 지각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대입하여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갖게 되지만, 

파트너가 철회 의사소통을 사용할 때는 그럴 

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가설 2에서는 커플이 파트너나 관계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

력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 특질인 파트너의 비

난 및 철회를 부정 편향하여 지각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가설과

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남녀 모두 긍정 편향하

여 지각하였다. 여성이 남성의 철회 의사소통

을 지각할 때에도 긍정 편향이 나타났고, 남

성이 여성의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는 지

향성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 커플의 경우에는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부정 편향하여 지각함으로써 생기

는 이점보다는 긍정 편향하여 지각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혼 

커플의 관계에서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긍

정 편향되게 지각할 때는 파트너에 대한 친밀

감과 관계에 대한 안정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부정 편향되게 지각할 때에는 

관계에 더 몰입하기보다는 헤어지는 것을 선

택할 수 있을 것이다. Swann 등(1994)은 결혼한 

부부는 배우자를 정확하게 지각할 때 친밀감

을 느끼지만, 상대적으로 관계가 불안정한 미

혼 커플은 파트너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친밀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Murray와 Holmes 

(1997)도 미혼 커플의 경우 초기에 파트너에 

대한 환상이 클수록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되고 

관계 만족감도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들

은 파트너의 결점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이

를 무시하고 파트너에 대한 환상을 가짐으로

써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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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긍정 편향의 경향이 미혼 커플에게서는 상

호작용 특질에서도 나타남을 보여준다. 

가설 3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의 비난 

의사소통을 투사하여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

을 지각하고, 자신의 철회 의사소통을 투사하

여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하는 지각

의 유사성 편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그 

결과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남녀 모두 지

각의 유사성 편향은 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

사소통에서 모두 유의하였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더 높았다. 이

에 더하여, 지각자의 비난 및 철회를 각각 조

절변인으로 포함했을 때, 남성의 지각의 유사

성 편향은 여전히 유의하였으나 여성의 지각

의 유사성 편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성

은 파트너가 자신과 유사하게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사용한다고 지각함으로써 자기 자

신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타당화하고 파

트너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차는 

한편으로는 사회화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

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관계 중심적으로 

사회화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 

사고 및 행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

을 더 잘 구분해 내기 때문에 지각의 유사성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남성은 과업 중심으로 사회화되므로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이해하는데 자기 자

신의 유사한 의사소통을 준거로 사용하는 정

도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은 비난과 철회 의사소통의 지각에서 지

각자의 비난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점인데, 이는 가설 4의 검증 결과와 관

련하여 다시 논의할 것이다.

가설 4에서는 지각하는 사람의 철회 의사소

통은 파트너의 비난을 지각할 때 나타나는 지

각의 정확성과 편향을 조절하며, 지각하는 사

람의 비난 의사소통은 파트너의 철회를 지각

할 때 나타나는 지각의 정확성과 편향을 조절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그 결과는 부분적으

로 지지되었다. 우선, 남성이 비난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 때는 여성의 철회에 대한 남성의 

지각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성이 

비난 의사소통을 적게 사용할 때는 여성의 철

회에 대한 남성의 지각의 정확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난 의사소통은 파트

너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서 파트너의 말이나 행동을 보다 민감하게 관

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서 관계에 매달리고 요구적인 특성을 보이는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고 타인

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 맥을 같

이 한다(정경아, 김봉환, 2010; Trusty, Ng, & 

Watts, 2005). 남성도 여성과 유사하게 파트너

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지만, 

관계에 대한 민감성과 공감 능력이 상대적으

로 낮은 경향이 있다(정경아, 김봉환, 2010). 

의사소통 과정에서 비난하려는 이유에서라도 

남성이 파트너의 말이나 행동을 주의 깊게 관

찰할 때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향성 편향에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지각하는 사람의 철회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을 높게 지각하였고, 

지각하는 사람의 비난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파트너의 철회 의사소통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이는 남녀 모두에게 나타났다. 즉, 지각하는 

사람이 철회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비

난하고 요구하는 파트너의 의사소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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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편향은 줄어들고, 지각하는 사람이 비난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철회하는 파트너

의 의사소통 양식에 대한 지각의 긍정 편향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난-철회

의 의사소통 패턴에서 반대쪽에 있는 의사소

통 양식도 파트너의 의사소통 양식을 지각하

고 평가하는 준거가 됨을 의미한다. 정서중심 

커플치료에서는 A가 비난을 하면 B가 철회하

고, B가 철회하면 A가 다시 비난을 하는 순환

적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는데(Johnson, 2006), 

이를 본 연구 결과와 통합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A가 B를 비난하면, B는 A의 비난

을 A의 자기보고에 비해 더 크게 지각하면서 

철회하고, 그 다음 A는 B의 철회 의사소통을 

B의 자기보고에 비해 더 크게 지각하면서 B를 

비난하는 방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즉, 파트너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

이 비난-철회의 의사소통 패턴을 심화시킨다

는 것이다.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의 조절효과와 관련

하여 남성이 여성의 철회를 지각할 때 남성의 

철회가 미치는 영향에서 남성의 비난의 조절

효과만 유의하였다. 즉, 남성이 비난 의사소통

을 적게 사용할 때에는 남성이 철회 의사소통

을 많이 사용할수록 여성이 철회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이 파트너를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난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할 때는 

남성의 철회 의사소통 정도에 상관없이 남성

은 여성의 철회 의사소통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파트너의 철회를 지각

할 때에도 남성의 비난이 남성의 철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Siffer와 

Schwarz(201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들

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요구/비

난 의사소통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

데, 요구/비난 의사소통은 주관적 안녕감을 설

명한 반면 철회 의사소통은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가설 5에서는 교제기간이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대부분 지지되지 않았

다. 교제기간은 비난 및 철회의 지각의 정확

성이나 지각의 유사성 편향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는 Fletcher와 Kerr(2010)의 연

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파트너를 오래 동안 

알게 되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때, 지각

의 정확성은 높아지고 지각의 유사성 유사성

은 편향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Decuyper, et 

al., 2012; Letzring, et al., 2006)와는 다른 결과

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철회에 대한 여성의 

지각의 지향성 편향에서만 교제기간의 조절효

과가 유의하였다. 즉, 교제기간이 길어짐에 따

라 여성이 남성의 철회 의사소통을 지각할 때 

보이는 긍정 편향이 부정 편향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열정적 사랑

의 초기 단계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철회를 긍

정적으로 지각하지만,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이 남성의 철회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관계 중심적인 여성은 관계의 

초기에도 관계 유지를 위한 관심이 높고, 초

기에 긍정 편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한 Gagné와 Lydon(2003)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2에서 예측하였으

나 지지되지 않았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

서의 지향성 부정 편향이 교제기간을 고려하

면 일부 지지됨을 보여준다. 즉, 교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에 대한 안정감과 관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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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기 때문에 철회의 지각에서 지향성 부정 

편향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파

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부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파트너나 관계에 대해 더 민감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더 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여성의 지각에서만 

나타났는데,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여성은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파트너의 

자기보고보다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Fletcher & Kerr, 2010). 한편, 교제

기간의 조절효과가 철회의 지향성 편향에서만 

나타나고 비난의 지향성 편향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관계 만족에서 비난 의사소통의 

상대적 중요성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즉, 교

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관계에 대한 안정

감과 확신이 커지는 정도가 비난 의사소통을 

부정 편향되게 지각함으로써 관계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 6에서는 성별이 지각의 정확성, 지향

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조절할 것

이라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지지되

었다. 앞에서도 성차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기

는 했지만 유의한 성차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

면, 파트너의 비난에 대한 지각의 유사성 편

향에서 남성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여성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보다 더 높았다. 또한, 파

트너의 철회에 대한 지각의 유사성 편향에서

도 남성의 지각의 유사성 편향이 여성의 지각

의 유사성 편향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났다. 

파트너의 철회에 대한 지각의 정확성 편향에

서 지각자의 비난의 조절효과도 남성이 파트

너를 지각할 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남녀 모두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

소통을 정확하게 지각하려고 하지만 남성이 

관계나 파트너에 대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남성이 자기 자신의 의사소통 양식을 

준거로 파트너의 의사소통을 지각하려는 경향

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 수 있다. 사회화의 

관점에서 이러한 경향은 남성은 과업 중심으

로 여성은 관계 중심적으로 사회화되었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구조 이론의 

관점을 따르면, 사회적 권력이 약한 여성은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관계나 파트너에 대

한 민감하게 관찰하고 반응하며, 권력을 가진 

남성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트너나 관계에 대해 덜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Caughlin & Scott, 2010).

연구의 의의 및 상담 실제에 대한 함의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요구/비난-철회 의사소통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비난-철회 의사소통 패턴에 초점

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비난 의사

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

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커플의 상호작용을 보

다 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

가 있다. 둘째,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서 자

기보고와 파트너에 대한 지각을 구분하여 커

플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의 지각의 정확성, 

지향성 편향 및 지각의 유사성 편향을 살펴보

았다. 이를 통하여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을 보다 확장하였다는 데에도 의의

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미혼 커플의 의사소

통에 대한 연구로 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

의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일부 발견하였다. 이

는 미혼 커플의 의사소통의 지각은 관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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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정적인 부부와는 다를 수 있음을 확인했

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

통의 지각에서 성차와 교제기간의 조절효과가 

부분적으로만 나타났다. 파트너의 지각에서의 

성차와 교제기간은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 연구가 이를 명료화하

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커플 상담의 실제

에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녀 모두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유의하게 정확하게 지각하였다. 파트너를 정

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는 커플 상담에

서 커플의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파트너의 비난을 지각할 때 자

신의 비난 의사소통을 대입하여 이해함으로써 

파트너의 비난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의 정확

성이 간접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플 상담에서 서로의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이 유사한 의사소

통을 사용한 경험을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파

트너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남녀 모두 파트너의 비

난 및 철회 의사소통을 긍정 편향되게 지각하

였는데,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의 경우

는 긍정 편향의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커플이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와 같은 

의사소통의 강도를 긍정 편향되게 지각할 때, 

상담자는 각 커플의 교제기간과 함께 긍정 편

향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검토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트너의 결점을 

무시하고 긍정 편향을 보이는 커플의 경우, 

교제 초기인지 혹은 교제 기간이 긴 지에 따

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

제의 초기라면 이를 통해서 관계에 대한 친밀

감과 확신을 얻고자 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교제기간이 길어서 관여 정도가 안정적

인 경우라면, 관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서 

현재의 관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가

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성이 파트너의 비난 및 철회 의사

소통을 지각할 때 자신의 유사한 의사소통 양

식이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러한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남성은 자기 자신

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파트너를 지각함으로써 

이해받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실제 일어

나는 의사소통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더하여, 

남녀 모두 철회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것

은 파트너가 비난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한다

고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비난 의사

소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파트너가 철회 의

사소통을 많이 사용한다고 지각하는 것과 관

련이 있었다. 이 경우의 파트너에 대한 지각

도 실제 의사소통과는 다를 수 있다. 커플 상

담에서는 파트너의 의사소통에 대해 지각하고 

이해한 것을 표현하도록 하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지각했는지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파트너가 자신의 실제 의사소통에 대해서 

확인해 주거나 상담자가 피드백을 제공함으로

써 자기 자신의 편향되게 지각된 의사소통과 

실제 의사소통을 차이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과정은 나아가서 비난-철회의 부정

적 의사소통 고리를 약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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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제한점이 있다. 설문 대상자는 임의표

집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

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와 같이 

연구자의 직장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임의표집 방식은 커플 연구에서 종

종 사용되는 기법이기는 하다(현미나, 채규만, 

2012; 황민혜, 고재홍, 2010).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 연구자의 의도나 

사회적 바람직성이 답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해야 하며,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집단에

서도 반복적으로 지지되는지 후속연구를 통하

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은 커플 중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파트너에게 전달되었

는데, 이러한 과정으로 인하여 응답의 객관성

과 타당성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갈등 

상황에 있거나 장거리 연애 중인 커플이 상대

적으로 적게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 표집과 

관련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하

였는데, 미혼 커플은 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여 정도가 불확실하므로 연구 결과를 부부

에게 적용하는데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선

행연구에서 보고되었던 의사소통의 부정 편향

은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고 교

제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긍정 편향이 줄어드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 커

플과 부부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

을 시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미혼 커플과 

부부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두 집단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 미혼 커플을 대상으

로 하였고 본 연구 결과를 불화 커플을 대상

으로 한 커플 상담에 적용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Schrodt 등(2014)이 메타 연구에서 밝

힌 바와 같이, 비난 및 철회 의사소통이 커플

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집단에 비해서 

불화집단이나 임상집단에서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커플 상담을 

신청한 커플 등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 

결과를 상담 실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커플의 의사소통 중에

서 비난 의사소통과 철회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비난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기

술한 선행연구는 요구 및 비난 의사소통을 포

함하는 경우가 많았고, 본 연구의 결과도 이

들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그러나 

요구 의사소통과 비난 의사소통 간에는 차이

가 있는데, 요구 의사소통은 파트너에게 이야

기를 시작하자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요

구하는 것으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보

기 어렵다. 반면, 비난은 파트너를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기 때문이다(김미정, 조영주, 2017; Gottman & 

Silver, 2002). 이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요구 의사소통과 비난 의사소통을 

나누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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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sm and Withdrawal Communication among Dating Couples: 

Perceptual Accuracy and Bias

Young-Ju Cho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perceptual accuracy, directional bias, and perceptual similarity bias in perceiving 

partner’s criticism and withdrawal communication among dating couples, applying Truth and Bias model 

(West & Kenny, 2011).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r's withdrawal (in perception of 

partner’s criticism) and criticism (in perception of partner’s withdrawal), gender, and dating length were 

tested. Data collected from 197 dating couples were analyzed adopting Multi-level Modeling. For the 

Multi-level Modeling analysis, SPSS Mixed Modeling program was utili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erceptual accuracy in perceiving partner’s criticism and withdrawal were significant 

for both men and women. Second, regarding directional bias, there were positive biases in perceiving 

partner’s criticism for both men and women while there was positive bias in women’s perceiving 

partner’s withdrawal and not in men’s perception. Third, perceptual similarity bias in perceiving partner’s 

criticism and withdrawal were significant for both men and women, and women were higher in 

perceptual similarity bias than men. When perceiver’s withdrawal and criticism and dating length were 

included as moderators respectively, perceptual similarity bias were still significant for men, but not for 

women. Fourth, men’s criticism had moderating effects in men’s perceptual accuracy and perceptual 

similarity bias in perceiving partner’s withdrawal. Fifth, dating length decreased the positive bias in 

women’s perceiving partner’s withdrawal, but did not moderate perceptual accuracy and perceptual 

similarity bia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practical 

implications,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included.

Key words : criticism, withdrawal, communication, perceptual accuracy, directional bias, perceptual similarity bias, 

Truth and Bias model, dating couples, sex difference, dating length


